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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tention to leave was an important managerial issue among physicians working in public health cent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articipations and intention to leave among physicians working in health 
centers.
Method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job participation, intention to leave 
and demographics among physicians (n= 243) i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Job participation was measured by 15 items cate-
gorized 3 dimension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job participation on intent to leave 
among physicians working in public health center.
Results: Particip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administrative job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leave adjusted for 
sex, age, income, working area, working duration, tenure,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Therefore, physicians who actively partici-
pated in administrative job showed a lower turnover intention. Physician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medical treatment job had a 
higher quit intention.
Conclusion: To retain qualified physicians in public health center,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o physician for administrative ca-
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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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률 증가,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보험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증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그러

나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

다. 따라서 대표적인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건소는 감염병, 결핵관리, 가족계획, 예방접종 등의 단순업무

에서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및 정신보건법 등의 제정 이후 전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기획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보건소

가 지역보건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
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에 대한 보건소의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였

다. 이 중 의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로 수행하는 진료업무 외에 

ORIGINAL ARTICLE 
보건행정학회지 2016;26(3):219-225 | ISSN 1225-4266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6  No.3,  219-225
http://dx.doi.org/10.4332/KJHPA.2016.26.2.219

Correspondence to:  Hyong Won Cho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26339, Korea
Tel: +82-33-738-7911, Fax: +82-33-738-7652, E-mail: chohwon@sangji.ac.kr
*�본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과제 연구비(13-6)에 의한 결과물이다.

Received:  May 19, 2016 / Revised:  June 27, 2016 / Accepted after revision:  September 30, 2016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Song H, et al.  •  Job Participation and Intention to Leave among Physicians in Public Health Center

보건행정학회지 2016;26(3):219-225220  https://kshpa.jams.or.kr/co/main/jmMain.kci

행정, 기획, 보건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실제 이와 
같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본인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업무와 수행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업무 간에 괴리
를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진료의사들의 경우 대부분 일차진료업무

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건강증진사업이나 보건교육업무에 참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2].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바람직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

련의 부족이나 조직과 의사 간의 업무 인식에 대한 차이 등에서 비
롯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나 보건소 조직의 차원에서는 업무 성
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소장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3년에는 116명이었던 의무직 소장은 2014년 101명으로, 100명
이었던 의무직 의사는 70명으로 줄어들었다[3]. 이러한 통계는 보
건소에 의사 인력의 진입이 어려워졌음과 동시에 보건소에 근무하

는 의사들의 이직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률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2008년 발표된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사의 이직률이 간호사의 9.7%보다 높아 평균 29.7%에 
달하였다는 것을 바탕으로 유추해본다면 공공기관인 보건소에 근
무하는 의사의 이직률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4]. 이와 같
은 이직은 환자 진료 및 공공보건사업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5].
이직의도는 이직의 중요한 예측요인인 한편 조직관리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직보다 더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6,7]. 선행연구에서는 성별[7-9], 연령[7,8], 건강상태[5], 
감정소진[7]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외에 직무능력[5], 직무통제[5], 
업무량[10], 근무환경[7,10], 과업 다양성[8], 역할 명확성[11], 조직으

로부터의 보상[8,10] 등의 근무 관련 특성이 의사의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의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며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8] 자신의 역할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의사의 이직의도가 낮았다는 선행연구의[11] 결과는 다양한 업
무를 요구받지만 실제 희망하는 업무와 괴리가 있는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업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이

직의도를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최근에 발표된 연구

는 주로 간호사[12-15]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방문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Park
과 Oh [16]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보건소를 비롯하여 공공보건기

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업무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규명하여 공
공보건기관의 인력 배치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이직의도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진료의사, 의무직 
진료의사, 의무직 과장, 의무직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주요 주제로 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기입방식의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우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1차 작성 후 지역보건의사회 소속 의사 보건소장의 검토

를 거쳐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였다. 우편조사 전
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우편을 배부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응
답률 향상을 위해서 2차례의 추적우편(follow-up mail)을 발송하

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7
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주요 변수에 결측이 
있는 24부를 제외하고 최종 2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3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17,18]. ‘적절한 직장이 생긴다면 현 직장을 그만

둘 생각이다,’ ‘현 직장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의 3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로 응답

하도록 하였다. 문항 중 방향성이 다른 문항의 경우 재코딩하여 3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직의도 문항의 Cronbach’s α= 0.806으
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보건소 의사의 실제 업무 참여 정도로 
하였는데 지역보건법 및 선행연구에 따라 보건소 업무를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진료, 역학조사, 산전진

찰, 공중보건의사 등 지도, 방문진료, 원내진료, 진료지원,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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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만성퇴행성질병 관리, 보건통계 생산관리, 보건사업기획, 보건

의료행정의 15가지로 구분하였다[2]. 이러한 업무에 대하여 ‘거의 
참여 안함’에서 ‘많이 참여’까지 5개의 응답범주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15개 업무를 진료업무, 예방 
및 교육업무, 행정 및 통계업무로 구분하였으며[2] 각각의 Cron-
bach’s α= 0.669, 0.795, 0.830으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통제변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변수를 중심

으로 성별, 연령, 근무지역, 연봉(세전), 직급, 근무연수, 전반적 직무

만족도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중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나는 전반적으로 나의 업무에 만족한다,’ ‘나는 
종종 내 업무에 싫증을 느낀다,’ ‘나는 내 업무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의 3가지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5개의 응답범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7]. 문항 중 방향성

이 다른 문항을 재코딩하여 3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문항

의 Cronbach’s α= 0.722로 내적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고, 업무 참여 정도, 전반적 직무만족도, 
이직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별 이직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 및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업무 참여 정도와 이직의

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업무 참여 정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수

인 업무 참여 정도만을 투입한 모델 1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
두 투입한 모델 2의 두 가지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공차한계와 분
산팽창요인을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ver. 19.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 관련 특성

분석대상자 중 남자는 183명(75.3%)이었고, 여자는 60명(24.7%)
으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41세(41.00±13.77
세)였고 30대 이하가 약 126명(51.9%)이었다. 근무지역은 서울특별

시가 31명(12.8%), 광역시가 59명(24.3%), 시지역이 82명(33.7%), 군
지역이 71명(29.2%)이었다. 연봉은 7천만 원 미만이 179명(73.7%)으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급은 계약직 의사가 137명(56.4%)으로 
과반수였고, 의무직 의사는 81명(33.3%), 기관장은 25명(10.3%)이

었다. 현재 직급 근무연수는 평균 약 4년(4.16±5.46년)이었으나 편
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구간으로 나누어 재분석한 결과 3
년 이하가 162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나 13년 이상이라고 응답

한 경우도 약 29명(12%)에 달하였다. 보건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약 6년(5.91±7.06세)이었고 3년 이하는 144명(59.3%), 13년 이상은 
약 44명(18%)이었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4점
(3.44±0.56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점(2.98±0.82점)으로 중간을 넘는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Table 1).

2.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 관련 특성별 이직의도

인구사회학적 및 근무 관련 특성별 이직의도는 Table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별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근무지역, 연봉, 직급, 현재 직급 근무연수, 보건기관 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Value

Gender
   Male
   Female

  
183 (75.3)
60 (24.7)

Age (yr)
   20-29
   30-39
   40-49
   50-59
   ≥ 60

  
69 (28.4)
57 (23.5)
48 (19.8)
43 (17.7)
26 (10.7)

Working region
   Seoul
   Metropolitan
   City
   Rural

  
31 (12.8)
59 (24.3)
82 (33.7)
71 (29.2)

Average income per year (10,000 won)
   < 7,000
   7,000-8,000
   ≥ 8,000

  
179 (73.7)
48 (19.8)
16 (6.6)

Position
   Temporary medical officer
   Senior medical officer
   Directors

  
137 (56.4)
81 (33.3)
25 (10.3)

Tenure in the current position (yr)
   ≤ 3
   3<  ≤ 6
   6<  ≤ 9
   9<  ≤ 12
   ≥ 13

  
162 (66.7)
29 (11.9)
13 (5.3)
10 (4.1)
29 (11.9)

Tenure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yr)
   ≤ 3
   3<  ≤ 6
   6<  ≤ 9
   9<  ≤ 12
   ≥ 13

  
144 (59.3)
25 (10.3)
19 (7.8)
11 (4.5)
44 (18.1)

Overall job satisfaction 3.44± 0.57
Intention to leave 2.98± 0.8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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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연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 의사에 비하여 남자 의
사의 이직의도 점수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이직의도의 평균 점수가 낮았는데 20
대는 평균 3.21점(3.21±0.87점)이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2.49점
(2.49±0.76점)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의사의 이직의도 점수

가 가장 낮았고 군지역에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연봉이 7천
만 원 미만인 의사의 이직의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8천만 원 이상

인 경우가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기관장인 경우 2.56점(2.56±

0.7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의무직 의사가 가장 높았다. 현재 직급 근
무연수별로는 9년 초과 12년 이하 근무한 경우가 2.27점(2.27±

0.84점)으로 가장 낮았고, 3년 이하가 가장 높았다. 보건기관 근무

연수별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p<0.01).

3. 업무 참여 정도와 이직의도

본 연구대상자의 업무 참여 정도와 이직의도와의 상관성 분석은 
Table 3과 같다. 업무 참여 정도는 5점 만점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 
및 교육업무 참여 정도가 3.07점(3.07±1.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료업무(2.93±0.73점), 행정 및 통계업무(2.26±0.87점)의 순이

었다. 행정 및 통계업무의 경우 보통 이하의 참여 정도를 보였다. 업
무 참여 정도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예방 및 교육

업무와 이직의도, 행정 및 통계업무와 이직의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예방 및 교육

업무에 많이 참여할수록, 행정 및 통계업무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
직의도가 낮았다.

Table 2. Intent to leave by characteristics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t, F, r

Gender
   Male
   Female

  
3.05± 0.85
2.76± 0.67

2.448*
  
  

Age (yr)
   20-29
   30-39
   40-49
   50-59
   ≥ 60

  
3.21± 0.87
3.21± 0.73
2.80± 0.69
2.78± 0.80
2.49± 0.76

6.447***
  
  
  
  
  

Working region
   Seoul
   Metropolitan
   City
   Rural

  
2.72± 0.84
2.79± 0.75
3.04± 0.80
3.18± 0.83

3.732*
  
  
  
  

Average income per year (10,000 won)
   < 7,000
   7,000-8,000
   ≥ 8,000

  
3.05± 0.82
2.85± 0.71
2.58± 085

3.098*
  
  
  

Position
   Temporary medical officer
   Senior medical officer
   Directors

  
2.93± 0.79
3.18± 0.83
2.56± 0.76

6.180**
  
  
  

Tenure in the current position (yr)
   ≤ 3
   3<  ≤ 6
   6<  ≤ 9
   9<  ≤ 12
   ≥ 13

  
3.10± 0.81
2.75± 0.72
2.59± 0.82
2.27± 0.84
2.94± 0.75

4.290**
  
  
  
  
  

Tenure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yr)
   ≤ 3
   3<  ≤ 6
   6<  ≤ 9
   9<  ≤ 12
   ≥ 13

  
3.19± 0.81
2.72± 0.63
2.67± 0.67
2.27± 0.44
2.73± 0.84

7.234***
  
  
  
  
  

Overall satisfaction   -0.486**

*p< 0.05. **p< 0.01. ***p< 0.001.		

Table 3. Level of job participation and correlation with intention to 
leave		

Job Mean±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with 
intention to leave

Medical treatment 2.93± 0.73 0.086
Prevention & education 3.07± 1.07 -0.146*
Administration & statistics 2.26± 0.87 -0.195**

*p< 0.05. **p<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affecting the intention to 
leave				  

Variable
Model 1 Model 2

β SE β SE

Constant   0.238   0.522
Medical treatment participation 0.192** 0.077 0.218** 0.076
Prevention & education participation -0.087 0.056 -0.099 0.050
Administration & statistics participation -0.229** 0.072 -0.230** 0.078
Gender (ref: male)     0.021 0.122
Age     -0.259** 0.005
Working region
   Metropolitan area (ref: Seoul)
   City or rural area (ref: Seoul) 

  
  
  

  
  
  

  
0.041
0.076

  
0.159
0.158

Average income per year (10,000 won)
   < 7,000 (ref: > 8,000)
   7,000-8,000 (ref: > 8,000)

  
  
  

  
  
  

  
0.159
0.153

  
0.279
0.266

Position
   Temporary medical officer (ref: director)
   Senior medical officer (ref: director)

  
  
  

  
  
  

  
-0.348*
-0.276

  
0.253
0.257

Tenure in the current position     0.028 0.014
Tenure in the community health center     0.082 0.013
Overall job satisfaction     -0.444*** 0.086
R2 0.076 0.367
Adjusted R2 0.064 0.324
F 6.208*** 8.572***

SE, standard error; Ref, reference.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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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참여 정도가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업무 참여 정도가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업무 참여 정도를 독립변수로 
모델을 두 가지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모델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인 업무 참여 정도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진료업무와 

행정 및 통계업무 변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진료업무에 많이 참여할수록(β= 0.192, p<0.01), 행정 및 통
계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을수록(β= -0.229, p<0.01) 이직의도가 
높았다. 모델의 설명력은 6.4%이었다. 모델 2는 독립변수 외에 통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모델을 구성한 것이다. 성별, 연령, 근무지역, 
연봉, 직급, 근무연수, 직무만족도를 통제한 후에도 진료업무 참여 
정도와 행정 및 통계업무 참여 정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의 방향성도 모델 1과 동일하여 진
료업무에 많이 참여할수록, 행정 및 통계업무에 참여하지 않을수

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모델 2의 설명력은 32.4%이었다.

고  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의 단순한 업무

에서 지역보건기획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지역보건

의 핵심기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지식과 더
불어 기획 및 행정능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은 조직의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의 손실

이며 잠재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9]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
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 관련 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약 

3점(2.97±0.82점)으로 중간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

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부

문에서의 의사 유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문제

가 되고 있다. 영국 가정의를 대상으로 한 Hann 등[6]의 연구에서

는 16.5%의 가정의가 5년 안에 이직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핀란드

에서 수행된 연구[9]에서는 공공부문 의사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근무 관련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업무 참여 정도는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업무 중에서 진료업무에 대한 참여 정도, 행정 및 통계업무

에 대한 참여 정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진료업무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진료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거나 진료업무 외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수행하기를 바라는 업무 
혹은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진료업무에 국한되지 않
는데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여전히 진료업무에 참여 정도가 높
다면 생각하는 역할과 실제 실행하는 역할 간의 역할 갈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의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직의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진료업무에만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향후 이직하여 보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료업무를 원하기 때문에 진료업무에만 참여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의 이유를 조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었다.
전국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리의사를 대상으로 한 Lee 등[19]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0%가 공공의료분야에 진출하는 의사

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으로 ‘행정력과 리더십’이라고 응답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정 및 통계업무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직

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

소에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요건은 행정력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에 많이 참여하지 못할수록 이직을 고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 근무 의사의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

다. 즉 보건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임금이나 승진 등의 환경적

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 및 통계업무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2].
연령, 직급, 전반적 직무만족도의 통제변수가 다중회귀분석결과 

이직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것이었다[7,8].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하위 차원

을 분석모델에 투입하지 않고 전반적 직무만족도만을 모델에 포함

하였으며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이 가장 큰 것(β= -0.444)으로 분석

되었다. 이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전반적 직무만

족도가 이직의도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6,8,9,20]. 본 연구에서는 직급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관장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계약직 의사의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계약직 의사가 진료업무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료업무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대상 계약직 의사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19.0%에 달하여 다른 집
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전반적 직무만족도의 평균이 의무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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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계약직 의사라는 직급의 특성이라기보다

는 연령과 직무만족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도출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 중 연봉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영향 
요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 Hubei 지역 마을 의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0],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의 
보건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급여 현실화를 
지적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2,19]. 그런데 본 연
구는 임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아닌 실제 임금을 분석변수

로 투입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2015년 보건복지통

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장을 포함한 의무직 
의사는 171명, 전문직(계약직) 의사는 266명으로 공중보건의를 제
외하면 43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253명으로 전체 모집단의 58%에 달하고 있다. 그러

나 모집단에서 의무직 기관장은 101명이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 중에서 26명에 불과하여 다른 직급에 비하여 의사 기관장의 비
율이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성별, 연령, 근무지역, 연봉, 직급, 근무연수, 전반적 직무만

족도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모델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이 외에 근
무환경, 업무량, 사회적지지 등 의사의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는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수를 투입하여 보건소 근무 의사의 이직의

도 관련 요인을 폭넓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단면

연구이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 및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
상으로 코호트를 구축하여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이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한다면 인력관리정

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인 보건소 근무 의사

의 이직률 통계가 국내에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
공기관 근무 의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력을 관리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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